
초석은 전통목구조 건축물 기둥 하부에 위치하며, 구조

적으로는 상부 하중을 받아 기초 및 지정에 전달하고 지

반으로부터 발생되는 습기가 목조 기둥 하부에 직접 도달

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한다. 전통목구조 건축물에서는 

자연석 초석, 다듬돌 초석, 조각된 초석 등을 사용하여 초

석 고유의 성능과 함께 의장성을 확보한다. 수작업으로 초

석을 가공했던 과거에는 자연석 초석의 경제성이 우수했

으나 현대에는 다듬돌 초석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.

전통목구조 건축물에서는 대개 초석의 상부 면을 평탄

하게 하고 기둥을 그 위에 바로 얹는다. 이 경우 시공성을 

확보할 수 있으며, 일부는 접합면의 마찰력을 증대시키기 

위해 돌기를 두거나 초공1)을 두어 초석과 기둥을 접합하

기도 한다.

그림1. 여수 진남관 초석 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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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 진남관의 경우 2019년 경 안산암 계열의 다듬지 

않은 자연석 초석이 축력으로 인해 파손되어 구조적 기능

을 상실했다. 이는 초석이 압축력에 저항하는 구조 부재임

을 나타낸다. 진남관의 초석은 기둥과 별도로 접합되어 있

지 않고, 기둥 하부 하인방에 기둥에만 결구되어 있다. 초

석과 기둥은 별도의 접합이 없으면 횡하중에 의한 이질재

료 간 이격현상인 슬립(slip)이 발생할 수 있다.

그림2. 여수 진남관 초석 파손

전통목구조에서의 초석은 강구조에서의 페데스탈과 유

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. 강구조에서는 베이스플레이트

를 사용하여 기둥과 페데스탈을 접합하고, 전통목구조에서

는 그렝이질, 초공을 통해 기둥과 초석 사이 면에 마찰력

을 확보해 접합한다.

본 연구에서는 전통목구조에서 나타나는 초석의 단순지

지 형상과 핀 거동을 위한 시도를 확인했다. 이러한 시도

의 일환으로 그렝이질, 초공, 돌기 등의 다양한 접합조건

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

분류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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